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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0일은 제 39회 ‘장애인의 날’입니다.

사회 여러 분야에서 인권을 

강조하는 분위기에서 ‘장애’를 

바라보는 시각은 ‘장애’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있습니다. 장애를 

개인이 가진 한계로만 보아 개인적인 

문제에서 기인한다는 시각에서 벗어나 

사회적 편견, 차별 등의 사회적 

장벽으로 인한 것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개인이 가진 

한계를 보완해준다면 그들이 가진 

한계는 극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개인이 

장애를 가지고 세상에 살지만 적절한 

사회적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사회적 지원 중 이들에게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물리적 지원 뿐 아니라 

장애인들에 대한 일반인의 심리적 지지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편견 없이 바라보는 시각, 차별 없이 대하는 태도 그 작은 실천이 이들이 가진 장애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너와 나 우리가 함께 만나 사회를 이루고 너와 나 조금 

달라도 더불어 배려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쉽게 행복을 만드는 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애인의 날은 ‘장애’,‘장애인’,‘장애인의 날’의 정의에 대해 배우는 날이 아닙니다. 

장애인들의 아픔을 돌아보고 배려를 다짐하는 날도 아닙니다. 

장애가 있든 없든, 우리는 모두 소중한 사람입니다. 

서로 배려하는 실천에 대해 귀 댁의 자녀들과 이야기하시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9. 4. 20.

상해한국학교장

 가 정 통 신 문

<모두 같은 사람입니다>


